
중기 매출효자인데…조달청제품선정 바늘구멍
광주 전남지정비율5%대그쳐

올해전남12곳 광주한곳도없어

지정땐매출두배증가하기도

조달청지정 우수제품에뽑힌중소기업들이공

공조달판로를얻어실적을내고있지만지역선정

비율은10%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.

19일 광주지방조달청에따르면올해 조달청우

수제품에선정된157개사가운데이름을올린지역

기업은12개사로,전체의7.6%비중을차지했다.

올해1회선정에서는49개사가운데전남8개사

(16.3%)가뽑히며좋은성적을냈다.코로나19여

파로 2회선정은취소됐고, 이어서열린 3회 선정

에서는전체47개사가운데지역에서는한곳도이

름을올리지못했다.

이달 초 진행된 4회 우수제품 지정에서는 전체

61개사가운데㈜신호엔지니어링(태양광발전시스

템), 금산씨엔씨㈜(금속제 창호), ㈜지엔씨(해상

부유구조물), ㈜후소엔지니어링(오수처리시설)

등전남4개사가포함됐다.

올해세차례에걸친조달청우수제품심사에서

광주기업은단한곳도선정되지못했다.광주지역

제조업체는대부분삼성전자등대기업에납품하는

협력업체로,시제품제작에도전할만한완성품제

작여건이열악하기때문이다.

광주가 우수제품이 선정되지 못한 해는 올해가

처음이아니다.지난2013년에는광주와함께전남

도선정 0개라는오명을남겼고, 지난 2017년전

남에서11개기업을배출할동안광주는한곳도이

름을못올렸다.

광주전남지역 우수제품 지정 비율은 평균 5%

안팎으로 전국 최하 수준이다. 지난 2014년 전체

지정제품 136개 가운데 전남 5개광주는 3개 등

5.9%에해당하는8개가선정됐다.이후▲2015년

162개 중 전남 9개광주 2개(6.7%) ▲2016년

176개 중 전남 14개광주 2개(9.1%) ▲2017년

234개 중 전남 11개광주 0개(4.7%) ▲2018년

261개 중 전남 8개광주 2개(3.8%) ▲2019년

281개중전남 8개광주 4개(4.3%) 등초라한성

적을냈다.

최근 7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은 전체 지정제품

1255개가운데단 68개(광주 13개전남 55개) 만

을배출하며지정비율은평균5.4%로나타났다.

지난해 신청기업 중 통과한 비율은 26.6%

(281개통과)로,갈수록경쟁은치열해지고있다.

조달청우수제품제도는지난1996년에도입됐다.

우수제품은공공조달시장진입을위한지원을받

게 된다.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

물품을공급할수있는점이장점으로꼽힌다.나라

장터엑스포,해외조달시장개척단등조달청이제

공하는다양한국내외조달시장진출프로그램도

지원받는다.

이같은혜택덕에 조달청우수제품 지정은해

당기업들의매출효자노릇을한다.

지난2017년에선정된전남11개사의경우이듬

해인 2018년 구매액은 240억4500만원으로, 1년

전(119억2800만원)보다2배넘게증가했다.지난

해실적도299억원으로전년보다24.4%(59억원)

올랐다.

2018년선정광주2개전남8개등 10개사구매

액도2018년197억7700만원에서2019년208억원

으로5.1%(10억2300만원)증가했다.

지난해선정된광주 4개전남 8개등 12개사역

시구매액이올랐다.

올해실적은 296억6700만원으로, 이미지난한

해 구매액(287억5800만원)의 3.1%(9억900만

원)를넘겼다. 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호남통계청목포사무소준공

호남지방통계청은최근무안군삼향읍남악

리 목포사무소 신관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

다.

호남통계청은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방

지를 위해 목포사무소 내부 관계자만 참석한

가운데신관준공식을열었다.

목포사무소신관은지난3월착공된뒤이달

준공됐다.현청사여유부지에689㎡규모건

물을추가건립해, 총규모는지상3층연면적

1506㎡가됐다.

목포사무소에는지난2009년이후농업통계

조직과 통합을 거치면서 인력이 20여 명으로

늘어났다.

김두만 호남통계청 목포사무소장은 이번

증축은목포사무소가서남해안권의국가통계

허브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

지역통계서비스를더욱확대할것이라고말

했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기아차광주공장부분파업돌입 9년연속
24~27일4시간씩…총4000대규모손실예상

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서 기아차

광주공장도부분파업에들어간다.

나흘동안이뤄지는파업에서하루2000대를생

산하는기아차광주공장의경우총4000대규모손

실이예상된다.

기아차 노조는 19일 정오부터 진행된 쟁의대책

위원회(쟁대위)를통해부분파업을결정했다.

파업은오는24∼27일까지나흘간하루4시간씩

단축근무하는식으로진행될예정이다.

이번파업결정으로기아차노조는무분규합의

를이뤄냈던2011년이후9년연속파업을하게됐

다.

기아차는지난 18일까지 13차에걸친임금단체

협상 본교섭을 벌이며 앞선 현대차처럼 코로나19

여파무분규합의를기대했지만노조별도요구안

에서의견차가좁혀지지않았다.

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

쟁의행위찬반투표를진행해찬성률73.3%를확보

했다. 이어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(중노위)가

조정중지결정을내리며합법적쟁의권을확보한

상태다.

노사는중노위의조정중지이후에도4차례에걸

쳐교섭을이어갔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.지난

18일진행된13차교섭에서는노조가협상결렬을

선언하기도했다.

앞서교섭에서노조는▲기본급 12만원인상▲

지난해영업이익의 30% 성과급지급▲기존공장

내전기수소차모듈부품공장설치▲상여금통상

임금확대적용▲정년연장등을요구했다.

사측은기본급을동결을주장하는한편파업으로

이어지지 않을 경우 성과급 150%와 코로나 특별

격려금120만원, 재래시장상품권20만원등을지

급하는안을제시했으나노조는이를받아들여지지

않았다.

노조관계자는 지난해큰경영성과는냈고올해

코로나19상황속에서도2조원이상의성과를내고

있음에도교섭에성실히임하지않는다는것은납

득하기어렵다며 더는소모적인교섭은의미가없

다고생각해부분파업을결정했다고말했다.

이에기아차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우려가

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추진하는 데

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 사회적우려를

고려해노조는계획된파업을철회하고교섭을통

해임단협을조속히마무리해야한다고밝혔다.

/박기웅기자pboxer@kwangju.co.kr

8 제21388호2020년11월20일금요일 경 제

남산농원 꽃으로

연말분위기내세요

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직원들

이 전남 화훼농가 남산농원과

연말까지 운영하는 임시매장에

서다양한꽃과화분을선보이고

있다. 이 매장은 반려식물과 집

꾸미기에활용할수있는총 50

여종의식물을선보인다.

<롯데쇼핑제공>

한눈에보는경제지표

코스피 2547.42 (+1.78)

코스닥 859.94 (+8.20)

금리(국고채3년) 0.955 (+0.006)

환율(USD) 1115.60 (+11.80)

최영호한전상임감사취임

최영호<사진>신임한국전

력 상임감사위원이 최근 나

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

갖고본격업무에들어갔다.

최 상임감사위원은 광주

금호고, 전남대학교 무역학

과를나와제3대광주시남구

의회 의원, 제4대 광주시의

회행정자치위원장,제7 8대광주시남구청장등을

역임했으며,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

문위원으로활동해왔다.

그는지난 17일취임식에서 한국전력이에너지

전환의시대에선도기업으로서국민의신뢰를바탕

으로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감사업무에최

선을다하겠다며 직원들이관행적으로해오던업

무의틀을깨고창의적으로일할수있는여건을만

들어가겠다고말했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에너지밸리SW경진대회

한전KDN 수상작선정

한전KDN은지난18일나주본사빛가람홀

에서 2020 빛가람에너지밸리소프트웨어작

품경진대회를열고지역우수작품을선정했

다고19일밝혔다.

올해 6번째를 맞은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

대학(원)생및마이스터고등학생을대상으로

열렸다.

지난 7월시작한모집공고를통해넉달동

안대학생36개, 고등학생28개등총64개작

품이접수됐다.

접수된작품가운데 1차와 2차에걸친심사

를 통해 총 24팀(대학교 16팀, 마이스터고 8

팀)이뽑혔다.

시상식당일현장발표와심사를통해대학

생부문에대상1팀,최우수상2팀,우수상3팀

과 마이스터고 부문에 대상 1팀, 최우수상 1

팀,우수상2팀등이선정됐다.

대학생부문대상은한국폴리텍대학교목포

캠퍼스 스위치팀이 차지했다. 대상작 지켜

줘요!S.O.S헬멧은헬맷에충격감지센서,방

향지시등, 블루투스등다양한기능을탑재해

사고발생시신속한사고처리및인명피해를

예방할수있도록했다.

마이스터고 대상에는 광주소프트웨어마이

스터고 블랑팀이이름을올렸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
